


2
3
3

목차목차

목차
강진여행후기
남도여행의 최고봉 맞네요



 

남도여행의 최고봉 맞네요

작성일 2017.11.02 18:14 등록자 윤수정 조회수 1200

오십 너머 살면서 여행후기를 처음으로 그것도 자발적으로 남기는 이유는, 아줌마들의 수다모임서 가을 여행지로 선택한 강진이 너무나 인상적 이어서

다.

유홍준 교수가 남도여행의 최고봉으로 극찬한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모임에서 강진 출신인 분의 무한한 강진자랑을 확인해보고 싶었다.

강진으로 들어서자마자 금방 알아차린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아래 드넓게 자리한 강진다원이 시작이었다. 소쇄원, 보길도의 부용동과 함께 호남의 3대

정원중 하나인 이담로의 백운동 정원을 둘러보고, 어찌보면 현실도피성 울분을 예술로 승화시킨 옛선비들의 여유를 느끼며 백운첩의 12경도 만났다.

유홍준 교수가 서운해 한거처럼 절입구의 무성했던 나무숲을 정리해버려 시작은 조금 설렁했지만 그야말로 ‘소박하고, 한적하고, 검소하고, 질박한 아

름다움’ 그리고 보물3점을 가지고 있는 무위사...

다산초당을 거쳐 백련사로 걸으며 다산과 혜장스님처럼 동백나무숲에 감탄하고 길옆의 나무와 풀꽃을 살피고 얘기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음으로는, 병영마을의 특이한 담장을 보고, 하멜기념관의 귀여운 하멜 캐릭터도 만났다. 당시 하멜은 13년간 낯선 땅에서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금

은 강진군과 네덜란드 호르큼시가 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다니 역사적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무위사와는 반대로 절입구가 무척이나 멋진 금곡사로 향하는 벚꽃나무 터널은 봄에 다시 오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했다.

순천에만 있는 줄 알았던 갈대숲이 강진만에도 장관이어서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2회를 맞았다 한다. 날짜가 다행히 맞지 않아 개장 바로전날 한

적하게 해넘이까지 즐기며 돌아봤다.

1박을 한 사의재는 깔끔하고 따뜻해서 좋았는데 한옥문짝에서 나는 소음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휴양림에서 둘째밤을 보내고 아침 산책겸 정상까지 올라본 주작산은 억새와 바위, 그리고 아침햇살이 어우러져 너무나 매력적인 곳이었다.

2박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리 여러 곳을 기분 좋게, 여유롭게, 충실하게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강진군청 직원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이다.

휴가까지 내시고, 서두르지 못하는 아줌마들을 기다려주며 강진 곳곳을 자세히 가이드 해 준덕에, 기대하고 갔던 강진여행이 역시나 만족으로 남을 수

있었다.

강진방문기념 단아한 청자컵도 선물로 받았지만 우린 김영란법에 걸린다 호들갑 떨며 식사대접도 제대로 못하고 서울 아줌마들의 깍쟁이 모습만 보이

고 왔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한곳에서 오래 머무르다 보니 여러 곳을 방문 못한 아쉬움이 있다.

가우도, 고려청자박물관,민화뮤지엄,마량미항,도갑사 등 다음을 기약해야 할 곳이 많았다.

무엇보다, 강진을 둘러싼 멋진 산세와 그 속의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시 가고 싶다.

참, 강진의 모든 관광지엔 입장료가 없다니 참으로 넉넉한 곳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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